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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계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대기업에 첨단 기술제품을 공급하는 한인기업을  아십니까? 물론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놀라운 진출을 하여 한국과 한인들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저처럼 세계 각지를 여행하다 보면  영국의 런던, 독일의 뉴렌버그,   중남미의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의 빌보드가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빌 보드를 볼 때마다 한인으로서 저는 가슴이 벅차는 긍지를 느낍니다.  

전쟁의 젯덤이 위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일등공신은  1988년에 한국이 우수하게 치뤄낸 올림픽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못지 않게 한국과 한인들의 우수성을 세계인의 뇌리에 튼튼하게 심어준  공은 한국의 기업정신이었습니다.  1950년에 수백만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한국 전쟁은 지금도 이론 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협정만 있을 뿐입니다.  세계의 눈과 귀는 가난한 한국의 참상을 쉬지 않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한국,  극도의 적개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한국, 

데모대에게 구타를 당하여 피를 흘리는 경관들,  술을 인구비례로 가장 많이 마시는 한국인, 등등의 부정적인 기사가 세계의 언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시기에 세계의 기업 무대에서 한국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LCD 및 플라즈마 평면 디스플레이, 제철 기술, 주요 가전 제품, 등의 시장에서 한국은 당당히 1위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기 시장에서도 질과 양으로 세계의 1위 자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가 저가 제품이라는 인상은 불식되었습니다. 한국제품은 고품질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전히 한국인의 두뇌로 개발하고 제조하여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의  통신기술의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KMW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본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남가주에는 그 회사의 현지법인이 위치하고 왕성한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억 달러의 매출에 순이익 천5백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이 회사는 RF (Radio Frequency),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분에서 통신 넷워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MW의 고객 명단을 보니 루센트 (Lucent), 스프린트 (Sprint),
노키아 (Nokia), 에릭슨 (Ericsson), 후지쓰,  일본전자 (NEC). 중국의 화웨이 (Huawei), 삼성, SK, 등 세계의 대기업들이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알고 보니 KMW가 공급하는 기본 제품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 장구하는 기업도 한 때는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내시장에 의존해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제품의 90%를  한국 내수시장에 의존하다가 직원들을 감원하기도 했고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품의 80%를 수출하고 내수는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전체의 인원 중 25% 이상이 연구 개발에 투입되어있고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평균 수익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에 바하면 KMW가 얼마나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전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KMW는 1991에 창업하였고 1995년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칼럼을 준비하고 있는 2018년 7월에 주당 가격은 26,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취욕이 강하고  창의력이 우수한  분이 힘차게 성장하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으시면 KMW에 지원을 해봄직하다고 느꼈습니다.   끝  
